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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수입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투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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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견우물류 앞 약식집회 진행, 6월3일 본격화될 듯

광우병 수입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투쟁 시동

보건의료노조 견우물류 앞 약식집회 진행, 6월3일 본격화될 듯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강행으로 국민적 저항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하와 관련된 민주노총 운송저지 투

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0일 오후2시 경기도 광주 ‘견우물류’ 창고 앞에서 7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광우병 쇠고기 운송중단” “장관고시 철회”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운송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견우물류에는 민주노총이 파악하고 있는 14곳 저장창고 중 네 번째로 물량이 많은 데

로 266,455Kg, 2.5t 트럭 기준으로 106대 분의 물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미국사람들도 먹지 않는 쇠고기를 현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들이밀고 있다”며 “6월 3일부

터는 이곳에 숙식하면서 싸워야 할지도 모를 만큼 이제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총연맹 임원으로 이곳 창고를 맡고 있는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7년 투쟁 때와는 다르게 초중고생, 네티즌들의 이번 투쟁은

인터넷, 휴대폰, 동영상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농민, 주부들 1인 시위, 유모차 시위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쟁을 하고 있듯 노동자들도 물류투쟁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인천시민”이라고 말을 뗀 유숙 보건의료노조 경인부천본부장은 “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30개월 이상짜리도 수입하게 된 사

실을 알게 됐다”며 “딸이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딸 좀 살려 달라”며 견우물류 직원들을 향해 운송저지에 대한 협조를 부

탁했다.

조영호 경기본부장은 “병원에서 광우병 관련 뺏지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삼육재활병원 이사장이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노사가 만났을 때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

민적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원종화 보훈병원지부장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80년 광주’를 떠올렸다”며 “병원의 의사들조차 노조에

서 만든 뺏지를 빼앗아 갈 만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운송을 멈춰주시고 보관을 거부해주세요” “기어이 반출하려거든 미군부대로” 등을 적어 만든 손 전단을 물류

창고 정문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집회를 의식한 듯 견우물류에는 경찰버스가 2대 배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1대가 더 출입하기도 했고 집회장소 앞 3번 국도로 화물연

대 팻말이 걸린 화물컨테이너 트럭이 지나가자 집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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